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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상현 — 예이린 사회적협동조합 CTO · (주)예이린 대표이사

기술로 돌봄을 새롭게, 우리의 내일을 따뜻하게 — 아동 돌봄 Tech-Non Profit

보건복지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술 전반을 총괄합니다

오늘은 성공담이 아니라 회고입니다

잘한 결정과 잘못 판 구덩이를 같은 비중으로 담아 왔습니다

모든 수치·코드·삽질은 실제 프로덕션 코드베이스와 git log에서 실측했습니다



이 발표가 마주하려는 통념 두 가지



오늘의 여정

01  우리가 있던 곳 — 1인이 운영한 폴리글랏 MSA와 금요일 밤

결정의 순간들 — 2026년 3월, 세 갈래 길 앞에서

02  NestJS를 파이썬으로 번역하기 (입문 환영 · 코드 비교 6쌍)

03  모듈러 모놀리스 해부 — uv workspace가 경계의 뼈대

04  HTTP에서 import로 — 13일의 전환, 그리고 그 리듬

05  운영 이야기 — 배포·CI, 그리고 삽질 로그

06  됩니다, 다만 — 정직한 청구서

돌아보며 — 감정 곡선 · KPT · 1년이 남긴 다섯 문장

그리고 다시, 처음의 질문으로 —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



01  우리가 있던 곳

1인이 운영한 폴리글랏 MSA



레거시 전체 지도

레포 6개 · 배포 유닛 9개 · DB 4개 · 패키지 매니저 3종 — 그리고 개발자 1명이었습니다



잠깐, MSA가 뭐였죠? (입문)

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(MSA)

기능별로 서비스를 쪼개 각자 배포·확장하는 구조 — 큰 조직에선 팀 경계와 일치시켜 위력을 냅니다

우리의 현실

· 서비스는 쪼개졌지만 팀은 1명 — 경계마다 운영 비용만 치르고 있었습니다

· Auto Scaling 미적용 — 마이크로서비스의 비용은 다 내고, 탄력성 이점은 0

· 서비스끼리 HTTP로 대화하면서, 몰래 서로의 DB도 읽고 있었습니다

2GiB 서버에서 런타임 3개가 유휴 메모리 660MB 점유 — '프로세스 3개로 존재하는 비용'



어느 금요일 저녁의 체크리스트



서비스간 결합의 실체

서비스 사이 배관 코드 ≈ 3,185줄 · 내부 인증 헤더 3종이 섞여 있었습니다



가장 무서운 결합 — 남의 DB를 읽는다

TypeORM 테이블을 파이썬으로 727줄 손 복사 — synchronize:true 한 번이면 조용히 무너집니다





결정의 순간들

2026년 3월, 세 갈래 길 앞에서



결정 #1 — 계속 갈 수 있는가



결정 #2 — 왜 FastAPI인가



결정 #3 — 빅뱅이냐 스트랭글러냐



02  NestJS를 파이썬으로 번역하기

Spring 스타일 개념 파이썬 관용구 · 입문 환영



개념 번역 지도

왼쪽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— 오른쪽은 이미 여러분이 쓰고 계신 파이썬입니다



NestJS 요청의 일생 (입문)

레이어 자체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— 문제는 전부 '수동 등록'이라는 점이었습니다



모듈 선언 — 95줄 vs 13줄

Before · NestJS @Module After · pyproject.toml + include_router

파이썬의 import 그래프가 곧 의존성 그래프 — 등록할 배열이 없습니다



DTO — 데코레이터 4개 vs 타입 힌트 1개

Before · class-validator 780줄 After · Pydantic ~34줄

타입 힌트 하나가 런타임 검증 + OpenAPI 문서 + 정적 타입, 세 몫을 합니다



의존성 주입 — 컨테이너 vs 함수 인자

Before · 생성자 주입 17개 After · Depends 함수 체인

DELETE 한 번에도 17개를 전부 생성 vs 엔드포인트가 쓰는 것만 조립합니다



결정 #4 — DI 컨테이너를 쓸 것인가



DI 순환의 실측

admin 모듈 12개 중 10개가 forwardRef — 그리고 트랜잭션 경계는 0건이었습니다



ORM — TypeORM vs SQLAlchemy 2.0

Before · @Entity + PG native enum After · Mapped[] + String + StrEnum

PG enum에 데인 흉터가 'DB에는 String만' 규칙이 되었습니다



삽질 로그 #1



인증 — default-on vs opt-in

Before · 전역 가드 + @Public() 탈출구 After · user: CurrentUser 타이핑

인증 요구가 함수 시그니처에 보입니다 — 가드 3벌 337줄 → 30줄



테스트 — 컨테이너 조립 vs 그냥 생성자

Before · Test.createTestingModule 30줄 준비 After · Handler(mock_repo) + AsyncMock

DI가 함수 인자라서 테스트에 프레임워크가 필요 없습니다



같은 기능, 코드량 실측

도메인 전체 −63% · 다만 Repository는 +420% — 청구서는 6장에서 보여드립니다



03  모듈러 모놀리스 해부

uv workspace가 경계의 뼈대



새 플랫폼 전체 지도

패키지 25개(도메인 19 + 앱 6) · core는 전체의 1.1% · 테이블 102개입니다



모노레포의 뼈대 — uv workspace

락파일 1개가 yarn.lock + uv.lock×3을 대신합니다 · CI는 uv sync --all-packages --frozen



선언이 곧 경계

도메인 pyproject에 FastAPI가 없습니다 — 프레임워크 import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



도메인 패키지 내부

router.py도 service.py도 없습니다 — Protocol + Command/Query Handler + Mapper



요청 한 개의 DI 여행

세션 → repo → handler → 커밋 — 프레임워크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



요청 = 트랜잭션

yield 제너레이터 하나가 커밋/롤백을 소유합니다 — 도메인 경계를 넘는 원자성이 따라옵니다



OpenAPI가 계약이다

스펙 518 paths를 git에 커밋하고, CI가 드리프트를 잡고, 프론트 5개가 codegen으로 소비합니다



04  HTTP에서 import로

13일의 전환, 그리고 그 리듬



같은 기능 — 638줄 vs 14줄

Before · axios 클라이언트 593줄 + 리매핑 45줄 After · 라우터 14줄 + import 한 줄

네트워크 홉·공유 시크릿·타임아웃·'404는 빈 결과' 관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(−98%)





전체 타임라인

레거시 4개월 → 전환 14일 → 확장 4.7개월 · 전 기간 개발자 1명이었습니다



git log가 증거다

도메인마다 같은 3연타였습니다: 도메인 모델 → Command/Query → 인프라



스트랭글러 순서

core → child → … → 앱 조립은 맨 마지막 — 앱 레이어는 순수한 조립입니다



삽질 로그 #3 — 모노레포의 대가



에너지의 이동

4개 레포에 흩어졌던 커밋이 한 레포로 모였습니다 — 총 432 vs 283



05  운영 이야기

배포·CI, 그리고 삽질 로그



Before — 배포 스크립트의 고고학

SSM 순차 호출 23회로 .env를 조립하고, t3.small에서 프로덕션을 빌드했습니다 · 테스트 스텝은 없었습니다



After — 파이프라인 한 파일

품질 게이트(ruff·pytest 836·OpenAPI 드리프트)를 통과해야만 배포됩니다



배포 토폴로지

모놀리스 ≠ 프로세스 1개 — gunicorn 5그룹×2workers, 운영 표면은 bash 350줄입니다



마이그레이션 체인 하나

리비전 72개 · head 1개 — 패키지 25개가 체인 하나를 함께 씁니다



린터 대신 훅 — 2026년식 거버넌스

아키텍처 규칙을 위키가 아니라, 실행되는 스크립트와 27개의 CLAUDE.md에 담았습니다



삽질 로그 #2



06  됩니다, 다만

정직한 청구서



경계는 새고 있다

payoff(네트워크 3홉 → SQL 1방)와 cost(경계 용해)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



누수의 지도

README의 주장과 grep의 현실 — 4개 도메인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



삽질 로그 #4 — 과거의 나와의 대화



JWT 하나를 다섯 앱이

인증 4벌 830줄 → 160줄 — 다만 시크릿 공유는 남은 숙제입니다





돌아보며

감정 곡선 · KPT · 1년이 남긴 다섯 문장



9개월의 감정 곡선



마이그레이션이 지운 것





숫자로 보는 전환

그대로인 것은 팀 규모(1명)뿐입니다



회고 — Keep · Problem · Try



1년이 남긴 다섯 문장





다시, 처음의 질문으로

「FastAPI로 그게 됩니까?」



번역이 가능해진 이유 — 세 개의 기둥



정설이 지키던 패턴들 — 번역 완료 확인서







감사합니다

질문 환영합니다

예이린 사회적협동조합 ·  sxngt.dev@gmail.com  ·  발표 자료의 모든 수치는 실측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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